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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농업지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이다

또한 세계경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보와 문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

이다. 그러므로 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못한 실정이다.

하지만 농촌에는 사회젹경제인식이 빠른시일내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

현 농촌사회의 문제로서는 대농과 소농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

고 있다 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농 중심의 규모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. 그러

므로 더 심한 농촌경제 사회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. 대농에 있어서도 문

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화하면서 노동비 상승 원자재 값 상승 하지만 

농산물 가격은 물가인상대비 제자리거나 하락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. 즉 규

모화 되었어도 순수익은 증가하지 못하는 실태이다. 더욱 더 문제되고 있는 

소농 및 고령농에 대한 농촌경제사회의 문제이다. 이분들은 열심히 농사짓

지만 그에 대한 수익이 되지 않아 경제적 지위가 매우 하락되고 있다. 고령

농 또한 마찬가지이다. 이분들에게 지속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

인 판로망과 제가격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분들에게 경제적 수익을 발

생시켜 사회적 경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.

예를 들어 지역소농중심의 농산물센터나 농민장터 농민텃밭을 저렴하게 임

매 및 소농/고령농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을 가공거점센터 건립을 

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수가 있다.

이는 지역 내 경제순환경제체제를 일으킬 수 있는 로컬푸드 운동과 같은 

맥락으로 농촌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.

우리의 옛 품앗이 두레는 농촌에 없다.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이 모든 것을 

없애 버렸다. 다시 우리 농촌의 협업 상생할수 있는 문화 복원이 필요하다 

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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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 농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을 도입

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.

현재 지식인들층에서는 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. 홍성의 풀무학교

를 예를 들면 그곳에 지식인들이 귀농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다 차 있어 

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러한 분들이 어려운농촌에 유입이 되어 농촌

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.

농촌에는 농촌총각이 많이 있어 외국에 계신 분들이 농촌총각과 결혼을 하

여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. 

농촌에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. 농촌에는 유교적 문화에 대한 

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로 가정이 파탄을 격

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 또한 다문화 가정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중 

또 다른 한가지는 신부와 신랑 학력차에 의한  지식차이이다. 그로 인해 이

주여성들은 지적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

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.

예로 필리핀 이주여성은  영어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있어 농촌

지역에 방과후 수업에 이 필리핀여성이주민을 활용하여 농촌아이들에게 영

어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. 또한 각계 이주여성인들이 가지고 

있는 지식재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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